
합격수기 

 

임정묵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도 일반행정(전국) 직렬에 최종 합격한 행정학과 임정묵입니다. 저는 약 3년 

반 가량의 수험생활 중 2년 반 이상을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에서 공부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냈습

니다. 따라서 본 합격수기는 제가 공부한 방식이나 루틴 등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기 보다는 제가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합

격수기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의 운영에 힘 써주신 임현 교수님, 그리고 그 동안 

원활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항상 실원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주셨던 실장님들과 조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행정학과 공공인재원 소개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은 안암역 4번출구 앞 정문약국 건물 4,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재원은 

행정학과 교우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수험 생활 중에 다

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재원 입실시험에 선발되어 인재원 실원이 되면 개

인 열람실을 사용할 수 있고 5층에 위치한 스터디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코로나 기

간에 수험생활을 해서 학교 열람실이나 스터디룸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는데, 인재원의 시설

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었습니다. 수험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수험 과목에 

해당하는 인터넷 강의 수강시 일정 비율로 강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시험 기간

에는 PSAT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무료로 인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험 공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습니다. 더불어 2차 시험기간에는 고시동과는 별개로 2차 과목 교

수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첨삭 및 강평을 받을 수 있어 실전 감각을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더 많

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2차 기간에 인재원 내에서 실원들끼리 스터디를 조직하여 공부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공부할 수 있어서 스터디원 세명이 올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3. 학습 루틴 

 저는 고시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부 루틴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특히 인재원은 학교 도서관과 달리 개관 및 폐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기만의 공부 습

관을 만드는데 더욱 편리합니다. 제 경우에는 보통 오전에 공부가 잘 되고 저녁으로 갈수록 공부

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먹고 3시간 정도만 공부한 후 집에 가는 루틴을 세

웠습니다. 특히 아침에 제가 제일 일찍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환기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준비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차 준비 



기간에는 오전에 언어논리를 풀고 운동을 다녀온 뒤 점심을 먹고 자료해석과 상황판단을 풀고 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PSAT 스터디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헌법 공부를 했습니다. 

3순환 기간 중에는 오전에 스터디를 하나 하고 운동을 한 뒤 점심을 먹고 스터디를 하나 더 하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는 경제학을, 저녁에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어떤 일이 있더라

도 지켜가면서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이 합격에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4. 스터디의 활용 

 앞서 간략히 언급했다시피, 저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

로 공부했습니다. 가을에는 부족한 2차 과목 답안 작성과 관련한 스터디를, 그리고 겨울에는 

PSAT 스터디를, 3순환 기간에는 행정법 스터디와 해당 진도에 맞는 스터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행정법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년 내내 행정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3순환 기간에도 행정법 답안지를 매일 50점씩 쓰면서 암기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이상적인 답안지를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재원 내에도 PSAT 실력이 출

중하신 분들이 많아 이 분들과 스터디를 조직해서 서로 잘하는 점을 공유하면서 점수를 큰 폭으

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PSAT을 잘 하지 못하는 유형의 수험생이었는데, 덕분에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순서대로 69.1 → 74.4 → 76.6 → 75.8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순환 기간의 경우에는 인재원 내에서 합격생 첨삭을 받았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매일 100점씩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채점해주시는 분께서 꾸준히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공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5. 기타 생활습관 

 저는 굉장히 ‘오늘 뭐 먹지?’ 고민하는 것을 싫어해서 최대한 저의 선택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

다. 그래서 하숙을 하면서 아침 저녁을 해결했고 점심은 산학관에서 학식을 먹었습니다. 고시촌에

서 공부할 때는 고시식당에서 대부분의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

일까지 쉬었는데, 이 기간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는 등 

알차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확실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떻

게 보면 이 역시 일주일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시생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살쪄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식단과 체중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 본인이 받

는 스트레스 요인을 잘 파악하시고 이를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놓는 것 역시 긴 수험생활 기간에 

꼭 필요합니다. 

 

6. 나가며 

 2차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 스터디 장을 하면서 공공인재원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시험을 준비

한 합격생들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역시 그래도 공공인재원이 편



한 곳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래 저래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심란해지면서 공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붕 뜬 느낌이 드는 것이 싫어서 저는 웬만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공부하기를 좋

아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학과 공공인재원이 잘 부합하는 곳이었고, 덕분에 수험 기간동

안 많은 도움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만약 

행정학과 학우분들 중 고시에 생각이 있다면 꼭 공공인재원을 지원해 보시고, 고려대학교 행정학

과 입학을 예정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행정학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시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합격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